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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o 닉스 운영체제의 급성장은 과학 기술자들에게 

JT커다란 혜택을 주어왔다. 유닉스는 32 비트 어 

드레스를 쓰고 다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를 빠르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었다. 유닉스 

가 대중화되기 전의 기술자들은 컴퓨터 제조업자들 

에 의해 만들어진 OS(operating system)들을 사용 

하는 컴퓨터를 사야만 했다. 이 기계들은 일반적으 

로 동일한 속도의 유닉스 시스템들 보다 비쌌다• 더 

구나, 이 OS들은 새로 설계된 컴퓨터 칩에 간단히 

적용될 수 없었다. 반면에 유닉스는 어떤 컴퓨터 명 

령 집단에도 비교적 쉽게 채택되어질 수 있다. 이러 

한 이식성은 유닉스 시스템의 메이커들이 새로운 

컴퓨터 아키 텍 처 만으로 경 쟁하도록 만들었다• 경 쟁 

은 독과점 시스템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 

대로 몰았다.

유닉 스가 우리 에 게 많은 영 향을 주었는데 왜 Dan
iel Weise, Steven Strassmann과 Simson Garfinkel은 

The Unix-Haters Handbook이라는 책을 썼을까? 이 

세 저자는 이 책에서 “유닉스 시스템들은 신뢰성이 

낮아 자주 고장나며, 과다한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보안 침해가 쉽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유닉스 

에 의한 데이터 손실과 유닉스 사용자의 귀중한 노 

동의 낭비에 관한 수많은 예를 열거하고 있다. 그들 

의 결론은 유닉스가 죽어 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려 

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장에 편승해야만 할 

까? 저자들이 유닉스를 제거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정말 유닉스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Weise는 마이 

크로소프트사의 연구원이고, Strassmann은 Apple사 

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래서 유닉스 죽음의 필연성을 

소리 높여 온 세상에 알리는 중이다• M1T에서 학부 

를 졸업하고 콜롬비아대학에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은 Garfinkel의 의도는 알 길이 없다. Weise와 

Strassmann0] 일하고 있는 회사들은 유닉스의 죽음 

으로부터 분명한 이익을 얻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 

떨 것인가? 유닉스의 죽음은 Apple시와 Microsoft사 

의 번창을 의미하지만, 덜 경쟁화됨으로써 Apple사 

와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 

든 사람들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유닉스의 문제점들⑺

UNIX-Haters Handbook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MIT의 Media Lab에서 관리 해 왔던 UNIX-Haters 메 

일링 리스트에 보내진 e-mail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1992년 이전에 서신왕래가 많았는데 그것은 신 

뢰성이 없기로 악명이 높았다.

이 책에서 기술된 대부분의 불만들이 상대적으豆 

오래된 것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한 불평 

들로부터 유닉스 벤더들은 많은 문제점들을 깨달아 

왔고, 더 나은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 책은 이러한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책 속에 기술된 대다수의 문제들은 원래 유 

닉스의 command-prompt interface 에서 야기된 것이 

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닉스 최근 버전들은 작업자 

들이 어려운 명령어에 의지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파일을 찾고, 디렉토리 내에 파일을 재배 

치하고, 파일을 디스켓에 복사하고, 프린트 작업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UI를 탑재 

하고 있다. GUI들은 사용자에게 파일들이 지워지는 

것을 경고하며, 파일들이 잘못 삭제 될 경우 이들을 

복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보안 침해를 당하기 쉽다는 것도 유닉스가 받는 

공격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유닉스 버전은 보 

안 침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경고와 그 문제의 처리 

절차가 담긴 문서를 제공하고 있다.

Unix-Haters Handbook은 유닉스를 처음 접하거나, 

유닉스의 옛 버전을 사용하거나 특히, command
prompt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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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유닉스가 살아 남을 것인가?

저자들에 의해 제기 되어진 '유닉스가 생존하여야 

할 것인지보다 좀더 흥미로운 질문은 유닉스가 생 

존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다.

유닉스 판매업자들은 GUI를 채택하고, 보안의 허 

술함을 보완하고 백업을 좀더 쉽게 하는 것을 서두 

르고 있지만, 이들은 PC 사용자들에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다. 

관건은 유닉스 판매업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 

기해 온 open system”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닉스의 여러 버전 사이의 이식성은 가장 큰 골 

칫거리이다. 이 이식성 문제는 주요 판매업자들이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와 GUI 에서 공통 

점에 대한 필요를 말로만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컨대, 그들은 CDE (common desktop environment)^. 
알려 져 있는 표준 GUI를 보증한다고 말하면서도, 독 

자적 인터 페이스를 탑재하고 있다. 표준은 특징들의 

축소된 집합을 의미하며, 각 회사들은 독점적 상품 

이 경쟁 우위를 갖고있다고 생각하면 표준을 채택하 

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실리콘그래픽스사(SGI)가 이 경우에 속한다. 실리 

콘그래픽스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Indigo Magic 
GUI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다른 소프트웨어를 통해 CDE를 제공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리콘그래픽스사를 비난할 수는 없다. In
digo magic은 유닉스 GUI들중 최고의 평판을 가지 

고 있다. 실리콘그래픽스사의 대변인은 "우리는 결 

코 고의로 CDE를 위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순응하지도 않는다. 만일 그것이 확실한 표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표준을 따르지 않겠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DE의 성공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CDE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유닉스가 좀더 새 

롭고, 좀더 싼 경쟁 상대들과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수요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NT오卜 윈도우즈 95는 32Bit용이며, 멀 

티테스킹이 가능하다. 과거에 이 특징들은 데스크탑 

컴퓨팅에서 유닉스의 전유물이었다• 윈도우즈 NT 
역시 멀티쓰레드 운영체제를 자랑한다. 비록 다중처 

리 운영체제로서의 NT에 대한 많은 불평에도 불구 

하고 유닉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도전을 무시할 수 없다.

유닉스의 죽음은 유닉스의 연륜, 명성과 성공에 관 

계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줄 것이다. Ken Thomp- 
son과 Dennis Ritchie는 1969년에 AT&T Bell Lab.에 

서 유닉스 개발을 시작했다. 유닉스는 그 회사가 대 

학에 사본을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인 1973년까지는 

Bell Lab.에서만 사용되었다. 1981년에 Sun Micro- 
systerns는 유닉스를 운용하는 제품을 만든 첫 번째 

웍스테이션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약 20여개의 다 

른 제조업체들(Cimlinc, Calcomp, Data General, Di- 
gital Equipment Co., Hewlett-Packard Co., IBM, Int- 
ergraph, SGI, Sony 등)이 재빨리 그 뒤를 이었다. 바 

로 그때가 유닉스의 도움으로 많은 기술자들이 미 

니컴퓨터로부터 해방된 시기이다. 미니 컴퓨터는 몇 

대의 그래픽스 터미널을 붙여 사용되었는데 그리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한 작업자에 의해 초래된 하 

나의 버그가 중앙처리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웍스테이션을 다운시킬 수 있었다. 반면어】, 유닉스 

웍 스테 이 션 상의 버 그는 단지 그 웍 스테 이션 만을 

정지시킨다.

계산 속도가 중요한 독립형의 웍스테이션에 있어 

서 유닉스는 그 동안 독보적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도 여전하다. 한편, 유닉스 수요는 더 확대되고 있다. 

유닉스 시스템은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의 독립형 웍 

스테이션뿐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링과 제조 데이터 

의 중앙저장소에도 채택되고 있다. 어떤 회사들은 

PDM(product data management)시스템을 고려 중인 

데, PDM시스템은 개인들로부터 파일들을 가져다 

중앙컴퓨터가 처리하도록 넘겨준다. 어떤 PDM시스 

템들은 복잡한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생 

성해내는 사람들로부터 파일 이름과 개수를 숨긴다. 

만일 PDM 서버중 하나라도 파괴된다면 회사의 모 

든 공학 데이터를 엑세스 할 수 없게 된다• 종이 없 

는” 제조공장에서 정전에 의한 손실은 매우 높다. 만 

일 작업자들이 도면, 조립지시서, 부품구성표, 설계 

변경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면 전체 공장이 작동 중 

지 상태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중반인 지금, 유닉스 

가 현재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성 에 도달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하다.

유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은 유닉스가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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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귀중한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닉스는 원래 연구를 위한 도 

구로 개발되어졌고 여러 가지 유형의 컴퓨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1970년대 연구실들은 64KB RAM 
을 가진 DEC의 PDP/11 같은 컴퓨터를 사용했다. 대 

부분의 컴퓨터 사용자들은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짰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유닉스는 학생들에게 OS를 가르치기 위한 훌륭하고 

값싼 도구가 되었다. 유닉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학생들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그것을 

쉽게 확장할 수 있다（실제로 U.C. Berkeley대학에서 

많은 기능 향상이 이루어 졌으며, 이는 유닉스의 

Berkeley 판이 되었다.）. 여러 가지 소스.루-부터 기능 

의 점진적인 첨가는 일관성 없는 유닉스 명령 집단 

을 만들었다. 한 번 명령들이 추가되면 그 명령에 의 

존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질 수 

가 없다. UNIX-Haters Handbook의 저자들은 유닉스 

는 누더기라며, 유닉스는 고칠 수 없는 구조적 결함 

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는 동•의 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 

도우즈 95도 역시 누더기지만 기술적으로나 상업적 

으로 성공했다. 유닉스 사용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유닉스 벤더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경 쟁할만한 

여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비록 벤더들이 노력을 기 

울인다 하더라도 이 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

® 무엇을 해야하는가?

유닉스의 무덤 위 에서 춤을 추는 것은 시기상조이 

다. 그러나 유닉스가• 다음 십년 동안 대부분의 데스 

크탑과 소형의 network computer 사용자들에게 외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안전한 정책은 단지 유닉스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프 

트웨어의 직접 개발에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만일 당신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만 한다면 

특별한 OS 함수들로부터 당신의 코드를 분리시켜주 

는 프로그램 언어와 구조적 설계 기법을 사용해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닉스에서 

안전한 편이다. 윈도우즈 NT나, 앞으로 유닉스를 대 

체할 미래의 OS에 소프트웨어를 맞추는 것은 소프 

트웨어 메이커의 몫이 될 것이다.

모든 데스크탑에 유닉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전략 

은 피해라. 대신, 투자 회수가 확실한 강력한 애플리 

케이션을 위해서 만 유닉스를 도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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